
한국컴퓨터정보학회 하계학술대회 논문집 제28권 제2호 (2020. 7)

129

● 요   약 ●  

본 논문에서는 청각장애인의 의사소통을 위한 안드로이드 애플리케이션 시스템 구현 결과를 보인다.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Google Cloud Platform)의 STT(Speech to Text) API를 이용하여 음성 인식을 통해 대

화의 내용을 텍스트의 형태로 출력한다. 그리고 TTS(Text to Speech)를 이용한 음성 합성을 통해 텍스트를 

음성으로 출력한다. 또한, 포그라운드 서비스(Service)에서 가속도계 센서(Accelerometer Sensor)를 이용하

여 스마트폰을 2~3회 흔들었을 때 해당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할 수 있도록 하여 애플리케이션의 활용성을 높

인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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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ntroduction

국립국어원의 자료에 따르면 청각장애인의 79.3%는 언어장애를 

동반하여 말을 하지 못하거나 잘하지 못한다고 한다. 또한, 29%는 

수화를 못 하거나 간단하고 쉬운 것만 가능하다고 한다[1]. 이처럼 

청각장애인들의 대다수가 듣지만 못하는 것이 아닌 말하는 것에도 

어려움을 겪는다. 하지만 여러 청각장애인들을 돕기 위한 도구들은 

‘듣기’에만 집중되어있는 것이 현실이다.

국어기본법 제4조 제2항에 다음과 같은 규정이 존재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상·신체상의 장애로 언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이 불편 없이 국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취지로 본 논문에서는 청각장애인들의 

의사소통을 지원하기 위한 안드로이드 애플리케이션 개발하였다.

Fig. 1. 말을 할 수 있는 정도[1]

해당 애플리케이션은 음성 인식(이하 STT)을 통해 상대방이 말하는 

내용을 문자 형태로 디스플레이에 출력하여 보여주고, 음성 합성(이하 

TTS)을 이용하여 문자로 입력한 말을 음성으로 변환하여 상대방에게 

자신의 의사를 전달하여, 소통이 가능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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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Preliminaries

1. Related works

청각장애인용 자막 전화 통화 애플리케이션이다. STT 기능으로 

상대방의 통화 내용을 화면에 출력하여 보여준다. 또한, 통화 목록 

및 통화 내용을 기록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Fig. 2. STT of Rogervoice App

III. Development

3.1. Development Method

Java 기반의 안드로이드 애플리케이션으로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

의 Speech API를 활용하여 개발하였다. 실시간으로 스마트폰의 

마이크를 통해 실시간으로 STT 기능을 제공한다. 그리고 editText를 

이용하여 말할 내용을 입력받고 TTS를 통해 음성으로 출력한다. 

RecyclerView를 이용하여 STT 및 TTS 내용을 채팅창의 형식으로 

제공한다.

사용자의 애플리케이션 활용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가속도계 센서를 

활용하여 스마트폰을 2~3회 흔들었을 때 해당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할 

수 있도록 개발하였다. 이때, 안드로이드 API 26레벨 이후부터 백그라

운드 서비스는 자원 정책에 의해 종료될 수 있으므로 Notification의 

형태로 포그라운드 서비스로 구현하였다[2].

3.2. Development Result

애플리케이션이 실행되면 STT를 위한 서비스를 생성하게 되며, 

실시간으로 마이크로부터의 음성 데이터를 읽고, 하단의 textView에 

실시간 STT 내용을 출력한다. 문장의 끝을 확인하면 recyclerView의 

좌측에 상단부터 저장된다. 하단의 editText를 통해 대화 내용을 

입력하고 변환 버튼을 클릭하면 TTS 기능을 제공하고, recyclerView

의 우측에 저장되어 출력된다. 상단상태바를 확인하면 현재 가속도계 

센서가 동작 중인 서비스 알림을 확인할 수 있다.

Fig. 3. Application Execution

IV. Conclusions

본 논문은 청각장애인의 의사소통을 위한 안드로이드 애플리케이션

을 개발하였다. 해당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청각장애인들의 인식 

개선을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수화를 못 하는 사람과의 일상대화, 

상대가 청각장애인임을 모르는 상대와의 통화 등 여러 상황에서 

의사소통을 향상할 수 있을 것을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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